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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지효

 학교에서 사회를 배울 때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에 대해 ‘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 위대하신 
분’이라고 말할 때마다 '나라를 지킨 건 위대하지만 굳이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?' 하는 생각이 
들었다.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했다면 적어도 가정을 지키진 않았을
까? 자신의 가정보다 더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의미를 나는 아직도 잘 이해하진 못하는 것 
같다.
 엄마와 북촌 한옥마을에 간 적이 있다. 한복을 입고 북촌을 걷는 미국인들 사이로 동생과 걸
으며 한옥집을 구경했었다. 우리나라의 정서를 알기 위해 북촌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
한옥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는데, ‘건축왕 정세권’을 통해 이 한옥을 정세권에 지었다는 것을 
알게 되었다.
 ‘건축왕 정세권’은 일제 강점기에 집을 지은 정세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. 할아버지 집에 간 
미루는 할아버지가 전해주시는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. 그 시절 할아버지는 형편이 
어려웠는데, 집주인의 사정으로 빌려 살던 집에서 내쫓겼다. 하지만 할아버지가 우연히 큰 상
궁을 도와 큰 상궁집에서 살게 되었다. 하지만 엄격한 큰 상궁집에서 정세권 동생들이 살기엔 
눈치가 많이 보이고 어려움이 많았다. 그러다 신문에서 발견한 정세권을 무작정 찾아간 할아
버지는 정세권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정세권에 대해 점차 알아가게 된다. 그러다 가
난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 집값을 연부와 월부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준 정세권의 도움으로 꿈에 
그리던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. 
 하지만 정작 정세권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. 일제가 한옥을 짓지 말고 일본식 집을 지으라고 
협박한 것이다. 이를 거절한 정세권은 재산과 땅 등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다. 나는 일본의 
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. 아무리 식민지였다 해도 굴러오는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데 문
화는 존중해 줄 수 없었을까?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알게 되니 더 마음이 
아팠다. 
 북촌 한옥마을은 매년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한다. 흔히 독립운동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
생각한다. 하지만 정세권 선생님의 독립운동은 목숨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로 나라의 문
화를 지켜내는 일이었다. 나의 장래희망은 선생님인데, 나도 나의 직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
와 얼을 지켜내는 인재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.


